
54기중 2기를 제외하고 모두 가동 중단된 일본 핵
발전소
작년 3월 11일 진도 9.0의 강진이 일본 동북부해

안을 덥쳤다. 본인이 당시 일본 동경에 머물면서 지
진을 처음 경험했을 때는 어지러움 증으로 순간 착
각했지만, 2번째 지진이 왔을때야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강진이라는 것을 알고 급하게 대피했다. 진정
된 뒤 TV앞에 모인 우리 눈앞에는 거대한 해일이 방
파제를 부수며 농가와 해안가를 급습하는 영화같은
장면을 눈을 의심하며 보고 있었다. 이어 동경의 동
부지역과 게센누마 등 피해지역의 도시 전체가 불바
다가 된 광경이 보였다. 
당시 일본 열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우리

나라의 원산과 부산정도의 500km거리와 내륙으로
는 10km가 쓰나미에 공격을 받아 초토화된 것이다.
30만명이상의 이재민, 2만5천명이 넘는 사상자를 발
생시킨 이 미증유의 재난은 곧 인간의 노력으로 복
원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어서 터진 후쿠시마 원전사고이

다. 쓰나미로 인한 피해는‘자연재해’이며 복원이
가능하다지만, 후쿠시마의 재앙은‘인재’이며 완벽
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자연재해는 피해자가 분명하
지만 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
하지 않다. 당시 반경 20km이내를‘계획적 피난구
역’, 30km를‘경계구역’으로 정했던 것을 지금은
‘귀환곤란구역’, ‘거구제한구역’, ‘피난지시 해제준
비구역’등 3구역으로 나누었고, 현재 사고의 중심
에 가까운 귀환곤란구역을 방사능으로 오염된 땅을
걷어내는 제염을 하는데만 20년이상, 아니 반영구이
귀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의 핵발전소는 1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위해

가동을 중단한다. 그러나 후쿠시마사고 이후 이들
중단한 핵발전소는 주민 반대로 재가동을 못하고 있
다. 현재 일본 전력의 30.8%를 공급하던 총 54기 핵
발전소 중에 2기만을 제외하고 원전의 가동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전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이 놀

라운 일이다. 물론 그것은 원전대신, 석유와 가스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을 사용하면서 공급하는 것이지
만 계획적 절전과 전력소비의 다변화, 국민들의 꼼
꼼한 절전 등으로 1년 6개월여를 지내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충격적이다. 
그것은 그동안 전력회사들이 원전이 가동중단되

면 일본은 한꺼번에 망할 것처럼 선전해왔기 때문이
다. 일본은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하여
원전 제로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한, 값 싼,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Nuclear

Power Plant)를 왜‘원자력발전소’라고 번역해서
사용할까? 아마도‘핵 폭탄’을 연상하는 위험한 이
미지를 탈색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79년 미국
쓰리마일섬의 사고 이후, 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사
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세계는 핵발전소의 위험성
을 깨닫고 이를 폐기하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급기
야 후쿠시마의 사고이후 전세계는 그야말로 핵발전

소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래서 2011년 3월 14일, 스위스 연방 에
너지청은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를 새 원전으로 교체
하려던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독일과 이탈리아
는 원전을 폐기하기로 했다. 그동안 원전개발업자,
정부, 언론, 국제조직등의 원전관련 카르텔들은 서
로가 긴밀한 이해관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원전
사업의 안전성을 강하게 홍보하고 설명해 왔지만,
후쿠시마는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보여준 사례
였던 것이다. 
안전하다고 하면 최소한 다음 몇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
째 피해범위가 허용가능할 정도로 한정되어야 한다.
셋째는 피해의 완전한 복구가 가능해야한다. 그래야
비로소‘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첫째
로, 핵발전소는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예측할 수
없다. 후쿠시마의 사고가 해양에 어느정도까지 오염
시키는지, 기류를 타고 세계 어디까지 피해를 주었
는지, 인간과 농산물에 어느정도 방사능 피폭을 했
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피해범
위 또한 예측할 수가 없다. 공간적으로도 그 피해영

역을 가늠할 수가 없지만, 시간적으로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년까지 피폭을 입게된다. 
핵발전소 수명은 30년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300년이 지속되는 가공할 지속불가능한 에너지인
것이다. 세 번째로, 핵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원상복
구가 불가능하다. 인체와 식물, 동물의 끼친 유전자
에 피해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더 이상 값싼에너지도 아니다. 안전시설을

포함한 건설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났고, 우라늄
등의 원료구입비도 해마다 증가하며,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그
처리비용도 엄청나다. 그리고 30년간의 수명이 끝난
발전소시설자체가 거대한 방사능쓰레기가 되어 처리
비용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고가 일어난 나라들은 79년 미국, 86년 체

르노빌, 2011년 일본처럼 기술강국의 선진국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과연
원자력기술신화야말로 믿을 수없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원전은깨끗하다고말할수없는에너지이다.

30년수명 끝나 고장 잦은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오염에 대한 우려와

탈핵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올 2월 우
리나라의 최초의 원전이었던 고리1호기에서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를 한
달 넘게 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2월 9일 발전시 보호계전기를 시험하던 중, 외부

전원공급이 끊어지자 작동해야할 디젤발전기가 작
동하지 않아 12분간 발전소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도 발전소 전원공급이 차단되어 냉

각수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원전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사고 한달후인 3월 12
일에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가동을 시작한 뒤에 설

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을 멈춘뒤 재가동을 해오던
원전이었다. 
후쿠시마도 설계수명이 끝나 시한을 연장하여 가

동중에 발생한 재난이었다. 고리원전은 최근 3년간
9건의 사고가 발생했던 원전이었다. 이렇게 사고를
은폐한 것은 3월 26일~27일에 있을 핵안보정산회의
를 앞두고 한국의 핵산업기술을 각국에 홍보하는 기
회로 삼는데 차질이 있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어 있다. 
고리원전 1호기의 사상초유 사고에도 진상규명과

안전성평가는 명확히 하지 않은채, 원자력안전위원
회는 7월 4일 재가동이 승인했다. 여기에 더해 원전
시설에 대한 납품비리로 한수원 직원이 자살하고 결
국 간부 22명이 기소되면서 원전을 추진하는 운영자
들의 신뢰성과 시설 안전성에 큰 의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근 반경 30km에 살고 있
는 370만명의 시민들을 불안에 떨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녹색성장 정부
더욱이 우리를 놀라게했던 것은 환경과 녹색을 신

성장동력으로 한다는 이명박정부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의 태도였다. 그는 이미 요르단과 아랍에미레이
트(UAE)에 원전을 수주했다고 하여 자신의 치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2011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주

가 이면계약이 있다는 비밀이 드러났다. 원전 수주
대가로 100억달러(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
을 UAE에 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수주 당시, 22조원의 경제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결국 수출입은행에서 이 돈을 다른곳에서 비싼이

자로 빌려서 싼이자로 되 빌려주어야 한다. 원전수
출이 블루 오션인냥, 녹색성장까지 들먹이면서 침튀
겨가면 극찬했던 이 정부의 치적에서의 백미는 원전
수주를 한 12월 27을 매년‘원자력의 날’로 정했다
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23기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50
년까지 원전의 의존도를 59%로 더욱 높이겠다고 공
언하고 있다. 그래서 노후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고, 9월
14일에 경상북도 영덕과 강원
도 삼척에 신규 원자력발전
건설지로 확정하여 밀어붙이
려고 하고 있다. 

유정길(에코붓다前공동대표생태사회연구소연구원)

13제 918 호 201̀2년 12월 12일수요일 / 불기 2556년기획연재

생태사회와 불교
후쿠시마 통해 깨달아야 할 탈핵발전 자연재해 복원가능…원전 피해 불가능

올해3월후쿠시마원전사고1주년을맞아국내의주요환경단체들이‘핵없는세상’을위한운동을펼쳤다. 불교계시민단체들도이에동참했다.  지난해3월13일, 방재복을입은일본공무원들이후쿠시마다이니도쿄전력2호원전
의부근마을에서긴급대피한어린이의방사능노출여부를검사하고있다. 

일본원전가동안하나전력걱정안해

핵발전소수명30년, 피해는300년이상

현재한국은총23기원전가동

MB정부, 2050년까지의존도59% 공언

지난 917호 오른쪽 동국
대 사진은‘민노총 도시

철도 노조’관련 내용과 다른 사진으로 게재되
었습니다.

〈바로잡습니다〉

WORLD BUDDHISM LEADER

전세계모두가공감하고찬성하고모시고자하며 불교국승가종정들께서

역시그분이라면하고긍정적으로생각하는존경받는불교의최고어른을선정하여모시고자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발기 협의회 / 1차 108인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선정

(종사, 대종사급만동참가능) 

법하께서도추진위원회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자기소개서를보내주십시오. 모든 스님 누구나 동참 자격이 있습니다.

심사후우선세계불교와한국불교승가정화차원에서석가모니부처님당시의출가의식을초발심의

행자로돌아가 1주일간종단불문, 법납, 속납 까지불문하여남방불교의연방승가회스님들의

지도하에종교성의불교대학에입소하여단기수행을완료한스님중에

우선 108명의고승및원로큰스님으로모시게됩니다.

새롭게거듭나는승가의참모습을보여주는한국불교의 대변화와개혁을이루는초석이되어보십시오.
한평생부처님의은덕으로수행해온큰스님들께서앞장서후학들에게무언의가르침을행으로보여

주신다면한국불교사에새로운역사와기운이샘솟을것이라확신합니다.
이런과정을거친분들만이추대위원의자격이있는것입니다.

종교성장관과 불교 수호지도자협회우킨쉐이의 박수와격려속에구족계 및 품수식도함께 봉행합니다.

108분의고승및중진스님들께서 500인추대위원을심사위촉하게됩니다.

최종추대되신큰스님명단을불교계신문에사진과함께공고합니다. (추대의식 봉행일추후발표)

신청기간 : 2012년 12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접 수 처 : 서울시종로구청진동 6번지신영빌딩 303호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출발일시 : 2013년 2월 28일 (음력정월 19일)  6박 7일간소승불교체험수련정진

법납,속납 일체 평등하고 대우 및 예우 일체 없음

구족계수계자전원종교성불교대학에입소구족계봉행

남방불교전통의불명수여. 수행결사 (위빠사나, 발우공양예불의식) 체험

일시 : 2013년 2월 28일~ 3월 7일까지 (1주일간) 봉행행사이후 한국에서재추대행사계획

미얀마 연방 승가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팩스 02)733-5671   

구족계 자격자

1.구족계자격 :한국의모든종단소속비구스님.
2.법납이 많고 적고를 불문하고 출가승에 한함.
3.30명 한정 선착순 접수

종사 대종사 품수식

1.법납 25년 이상 :  종사
2.법납30년 이상 : 대종사

* 1차 서류 심사후 면접 2차 : 심의의원회 최종심사


